5월 12일의 권태

요즘은 너무 피곤하다. 늦게 자는 탓이다. 누나가 9시 영어 학원 가는 소리에 깨고, 11시에 남자친구와 소고기를 구워 먹는 깨고. 깨다 자다 하다 보니 너무 피곤했다. 일어나서 김치찌개로 식사를 해결하고 영어 공부를 했다. 피곤함이 가시지 않아 제대로 되지도 않았지만.

컴퓨터를 하고 싶어도 누나 남자친구가 계속 롤만 해서 하지도 못하고, 스마트폰으로 뭘 하는 것도 의미 없게 느껴진다. 그제 새벽에 물에 빠뜨린 여파가 남은 것인지 버벅거리는 것도 같고. 아무 생각 없이 트위터를 둘러봤다. 별 얘기는 없었다. 어느새 아르바이트 시간이 가까워져서 느리적 느리적 준비했다. 샤워를 할까도 생각했지만 시간이 없을 것 같아 머리 감고 세수만 하고 옷을 입고 3시 40분에 길을 나섰다. 한창 해가 지나서 살짝 더운 날씨였다.

학원에 도착하니 선생님 두 분이 먼저 와계셨다. 어제 실수가 많아서 오늘은 잘해봐야지 하는 생각이었지만, 선생님들 마음에는 역시 조금 안 드는 모양이다. 오늘도 몇 번 지적을 받았다. 기분이 나빠도 어쩔 수 없지. 내가 더 잘하면 되는 것이다. 그룹 수업 준비는 어제보다 수월했다. 미리 전화해서 출석 파악하는 거는 더 해봐야 익숙해질 것 같다. 이것 말고도 해야될 일이 많은데 겹치고 겹치니까, 융통성이 필요한 일이다.

성격이 유쾌하지만 뺀질거리는 학생이 슬슬 파악된다. 서현이, 민재, 주현이, 송은 같은 애들. 같이 얘기하면 재밌지만 공부 진도는 더딘 애들이다. 적당히 상대해야지. 요주의해야되는 아이들도 눈에 박혔다. 은규, 종욱이 같은 남자 애들. 학습태도가 정말 불량하다. 똑똑하고 재밌는 애들은 아직 이름이 파악이 안된다.

정신없이 일하니 어느덧 열시. 선생님들도 다 먼저 가시고 설렁설렁하는 종욱이만 남았다. 종욱이를 보내고 그룹수업 문자를 보내고나니 10시 10분. 선생님들이 저녁으로 사둔 김밥을 두고 가셨다. 엘리베이터에서 이게 웬 떡이냐하면서 한 입 먹으려다가 아차하는 생각에 선생님들에게 카톡을 보냈다. "김밥 두고 가셨어요" 그냥 나 먹으라는 말에 안도하며 야무지게 입에 넣었다. 앞서 저녁 시간에 먹은 날치알김밥과는 색다른 맛의 치즈김밥. 그 맛을 느끼며 레드벨벳 노래를 들으며 집으로.

준민이에게 전화를 하니 안 받는다. 요즘 사람을 안 만나고 다녀서 그런지 외롭다. 트위터에서도 소외되는 느낌이다. 친목질을 안 하니 인상 너무나 노잼인 것. 그런다고 연애를 할 여유도 없고. 연애하는 망상을 너무 해서 그런지 현실이 허탈하게 느껴지는 것 같다. 퀴어퍼레이드 가서 신나게 놀면 이 마음이 치유가 될까.

도착하니 누나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 잔소리 몇마디를 하길래 적당히 대답. 고양이 화장실 청소를 하고 주스 한 잔을 마신 뒤 양치하고 이불에 누웠다.

취업 언제 하지. 언젠간 하겠지.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이나 다하자. 주말에 뭐하고 놀지 생각하자. 망상도 그만 하자.
